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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2월 7일(수)
□ 담당자 : 남정수(010-6878-3064), 박진(010-6268-0136)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퇴진행동 우병우 은신처 앞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 현장사진 별도 첨부)

"국민이 잡는다, 우병우 감옥가자" 긴급 기자회견

국정조사 출석거부 강력규탄!

박근혜게이트 또다른 주범 우병우를 체포하라

- 일시: 12월 7일(수) 13:30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우병우 은신처로 추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논현동 모 빌라(우병

우 장모 소유)에 은신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1시 반, 해당 장소를 찾아

가 국정조사 즉각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퇴진행동 안진걸 상임운영위원은 "이 곳 401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

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인기척은 없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고 추정되는데 빨

리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우병우는 법률인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알량한 법조문 

하나를 이용해 국정조사 증인출석조차 피한단 말인가? 나도 변호사니 바로 임의동행에 응할 

수 있다. 함께 국회로 가자"고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퇴진행동 법률팀 이재화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있

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적 아버지라는 김기춘도 출석했다. 우병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불과 여의도에서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은신하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국민 앞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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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퇴진행동 김윤영 활동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여러 번의 대면조사에

서 가족과 본인의 재산과 소득 일체에 대해서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놓고도 조사도 받지 않는 게 가당키나 한가? 진실을 밝히

고,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 고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자회견 이후 401호의 초인종이라도 눌러보고자 했지만 경비실 측에서는 모든 통로의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워 진행할 수 없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려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와 검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

병우의 범죄행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우병우는 현재 논현동 모 빌

라 401호에 있다. 찾아가고 문을 열어 은신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바란다. 

401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퇴진행동은 문 앞에 “우병우는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라”, “부역자도 공범이다 박근혜와 함께 우병우도 구속하라”, “국정조사 불출석 우병우, 꼼수 

말고 감옥가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2016년 12월 7일


